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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제약, 박카스 슈퍼판매 추진
카페인 무함유 박카스 디카페 출시 … 광동 비타500 겨냥한 듯

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은 박카스가 출시됐다.

동아제약은 최근 기존 박카스D와 별도로 카페인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박카스 디카페를 출시했다. 기존 박

카스D와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.

박카스 디카페는 박카스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시해 주목되고 있다.

동아제약은 4월 종전의 박카스F보다 타우린 함량을 2배로 늘리고 포장 디자인을 젊은 감각에 맞춘 박카스D

를 내놓았지만 매출 감소세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.

또 카페인이 없는 박카스가 나름대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동아제약은 전혀 

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고 슬그머니 시장에 내놓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.

동아제약 관계자는 “박카스에 카페인이 30㎎ 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동안 <박카스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

에 중독된다>는 음해에 시달리곤 했다”면서도 “주력제품이 박카스D이기 때문에 홍보하지 않았다”고 밝혔다.

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떨구지 않고 있다. 박카스 디카페인 출시가 정

부 당국의 규제완화를 이끌어내 슈퍼마켓 시장에 상륙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.

동아제약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광동제약의 비타500 등 드링크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속병

을 앓고 있는 상태로, 특히 보건복지부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맞아 안전성이 보장되고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

약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자유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2006년부터 의약외품 전환을 확

대할 방침이어서 동아제약이 나름대로 박카스 디카페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동아제약은 2004년 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약사들의 반발

과 식약청의 완고한 입장을 확인한 뒤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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